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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상업판매 차질 불가피
정유3사, 거부감 크고 생산준비 안해 … 산자부는 2006년 1월 목표

정부가 200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상용화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2006년 1월 바이오디젤 출시를 위해 조만간 정유기업들과 바이오디젤 도

입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SK, GS칼텍스, S-Oil 등 정유기업들은 아직까지 바이오디젤 생

산을 위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이다.

정유기업들은 바이오디젤 양산을 위한 시설을 전혀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요 조사 및 저장고 마련

도 하지 못했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콩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을 일반 경유에 섞은 친환경성 신․재생 연료로 알

려져 있다.

산자부는 2005년을 보급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 유통을 권장해

왔으며, 2006년부터 BD5(바이오연료와 일반경유 5대95 혼합연료)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은 에너지원의 자주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정부의 바이오디젤 도입 취지에 대

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품질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사 브랜드로 출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유기업들은 바이오디젤은 휘발유 등 기존의 연료보다 응고점이 높고 산성이 강해 고무 재질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BD20(바이오연료와 일반경유를 20대80 비율로 혼합한 연료)을 사용한 일부 자동

차에서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또 식물성 연료의 상당량을 브라질 등 남미를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도입이 결

국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자부는 1년간 시범보급 과정을 거친 결과 바이오디젤 보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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